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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   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. 6.30(화) 09:00

행복청, 국지도 96호선 지하차도 신설 
사전타당성조사 착수

 - 국지도 96호선 등 주변 연계 교통체계에 대한 종합 검토
 

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(이하 ‘행복청’, 청장 강주엽)은 6월 29일 ‘국지도 

96호선 지하차도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’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사

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.

 국지도 96호선은 행복도시 남서측에서 국가상징구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

로다. 현재 일부 구간은 노선 굴곡으로 인해 통행거리가 늘어나고, 문화재·

하천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해 도로 구조 개선에도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. 

 특히 국가상징구역 조성 등으로 장래 교통수요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, 교

통접근성을 높이고 도심 교통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통 기

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. 

 용역은 도화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며, 용역비는 257백만원, 용역기간은 

2027년 6월까지다. 이번 용역에서는 국지도 96호선의 지하차도 신설, 

지상교차 개선, 교량 설치, 현행 유지 등 다양한 대안을 비교·검토할 예

정이다. 이를 통해 교통개선 효과와 사업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

고, 주요 도로 확장 등 주변 교통망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. 

 행복청은 이날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수행 방향과 주요 검토사항을 공

유하고 세종시와 LH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, 앞으로 진행되는 

용역 과정에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행가능한 교통개선 방

안을 마련할 방침이다. 

 최형욱 차장은 “국가상징구역 조성 등 행복도시의 장래 교통여건 변화에 

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개선대책을 검토하고 있다”라며, 

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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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국지도 96호선을 통한 국가상징구역 교통 접근성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

토하여 행정수도에 걸맞은 교통체계 구축에 기여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붙임 1. 사업 개요 

     2. 국지도 96호선 지하차도 신설 대상 검토구간 

3. 착수보고회 개최 사진

담당 부서
행복청 도시계획국 책임자 과  장 강병구 (044-200-3280)

교통계획과
담당자 사무관 조계윤 (044-200-329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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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  사업개요 

□ 배 경

ㅇ 국지도96호선(충남 태안~충북 청주)은 세종시 가람동~한솔동~나성동~어

진동~세종동 등 행복도시 중앙녹지공간을 관통

- 일부 구간(한솔동~박물관단지)이 시 지정 문화재*로 인한 노선 굴곡

으로 운행거리가 증가(약3.2km)하여 불필요한 시내 혼잡 초래

* 나성 독락정(문화유산자료 제8호), 나성동 석조여래입상(유형문화재 28호)

□ 용역 개요

ㅇ (목적) 국회세종의사당 접근성 개선 등 행정수도를 대비한 교통

인프라 확충을 위해 굴곡진 국지도 96호선을 선형 개선 필요

- 교통수요예측 분석, 기술적 문제·안정성·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하

여 각 대안별 비교·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 방안 제시

ㅇ (용역명) 국지도 96호선 지하차도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

ㅇ (용역기간) ‘26.6 ~ ’27.6(착수일로부터 365일)

ㅇ (용역금액) 257백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

* 지출재원 : 국지도96호선 지하차도 신설 일반연구비(1032-532-260-01)
 

ㅇ (계약방법) 경쟁입찰(적격심사)

ㅇ (과업내용) 교통현황분석 및 수요예측, 환경영향, 지하차도 규모·

형식, 시·종점부 위치, 대안별 검토, 경제성·정책성 분석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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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  국지도 96호선 지하차도 신설대상 검토구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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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3  착수보고회 사진 

        

<국지도 96호선 지하차도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관계

자들이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> 

        

<국지도 96호선 지하차도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참석자들이 과업 

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> 


